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8폭소와 환호로 가득했던 프로농구 올스타전

골프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남자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드림팀 버튼(맨 아래)이 경기 도
중 자유투를 실패한 뒤 뿅망치를 맞는 벌칙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남자프로농구 올스타전은 이채로운 볼거리로 관중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훌라후프 대결을
펼치는 농구 스타들의 표정에 즐거움이 가득하다.

▲남자프로농구 올스타전 초대가수로 나선 EXID가 하프타임 축하공연을 통해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잠실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대회에 여념이 없던 정상급 골퍼들이 때 아닌
미사일 경보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했다. 사
건은 14일(한국시간) 대표적인 휴양지 미국 하
와이주에서 일어났다. 현지시간으로 13일 주말
오전이던 이날 난데없는 탄도미사일 경보가 울
렸다. 한가롭게 주말 아침을 보내던 주민들과 관
광객들은 대피발령을 듣고 저마다 은신처를 찾
아다녀야했다.

불똥은 현지에서 머물던 정상급 골퍼들에게
도 튀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
에 출전 중이던 선수들은 경보를 듣고 황급히 대
피장소를 구했다. 위급한 현지상황은 선수들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잘 드러
났다. 3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던 존 피터슨(미국)
은 자신의 트위터에 “아내와 아기를 비록한 가
족들과 함께 욕조 매트리스 아래에 들어가 있다.
제발 이 폭탄 위협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다른 선수들 역시 각자의 SNS를 통해 놀란
가슴을 표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날 사고는 한 공무원
의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하와이
주정부는 경보 발령 약 10분 뒤에 “하와이에 대
한 미사일 위협은 없다. 앞선 메시지는 실수였
다”고 발표했다. 이에 저스틴 토마스(미국)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였지만 우리 모두가 안
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쁘다”며 크게 숨을
돌렸다. 역시 비상상황에 빠졌던 PGA 측은 이
내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3라운드를 정상적으로
진행시켰다. 고봉준 기자

하와이에북한탄도미사일경보…골퍼들대피대소동
소니오픈 3R 준비하던 선수들 아연 실색
피터슨, 가족과 욕조 매트리스 아래 대피

편집｜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MVP·덩크왕동시석권
버튼,꺞별들의축제주연

프로농구 올스타
전은 디온테 버튼(D
B)의 ‘쇼타임’이었
다.

디온테 버튼은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올스타전 최
우수선수상(MVP)과 덩크슛 콘테스트 챔피언
에 동시 등극했다. 버튼은 기자단의 MVP투표
에서 유효표 63표 중 52표를 획득했다. 그는
올스타전 하프타임에 열린 덩크슛 콘테스트
(외국선수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올스
타전 역사상 MVP와 덩크슛챔피언 동시 등극
은 버튼이 통산 6번째이자 2009∼2010 올스
타전 이승준(은퇴) 이후 8년만이다. 버튼이
20점·11리바운드·8어시스트·5스틸로 종횡무
진 활약한 이정현 드림팀은 오세근 매직팀에
117-104로 승리했다.

뀫버튼 점프에 여기저기 탄성
버튼은 올스타전이 펼쳐지기 전부터 강력한

MVP 후보로 꼽혔다. 올 시즌 내내 엄청난 운
동능력을 뽐내며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낸
버튼에게 올스타전은 제대로 된 쇼타임 무대
였기 때문이다.

버튼은 팬들의 기대대로 4개의 슬램덩크를
폭발시키면서 체육관을 가득 채운(5422명)의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특유의 지그재
그 스텝, 절묘한 패스 능력까지 선보였다. 경
기 도중 펼쳐진 이벤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참
여했다. 음악이 나올 때마다 몸을 흔들면서 춤
을 췄으며 자유투가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향
한 ‘곤장 벌칙’에도 기꺼이 응했다.

덩크슛 콘테스트에서도 버튼은 실력을 마음
껏 뽐냈다. 그는 올스타 본 경기 이전 펼쳐진

예선에서 팀 동료 서민수가 백보드 옆쪽에 맞
춘 공을 공중에서 잡아 그대로 덩크슛으로 연
결해 결승에 올랐다.

올스타전 하프타임 때 제임스 켈리(LG)와
결승에서 만난 버튼은 1인 앨리웁 윈드밀 덩크
슛을 한 뒤 ‘비트윈더렉(다리사이로 볼을 통과
시킨 뒤 시도하는 덩크슛)’까지 성공시키면서
‘덩크왕’에 등극했다.

운동능력에서라면 버튼에 뒤지지 않는 켈리
역시 고난이도의 윈드밀 덩크슛을 성공시켰으
나 버튼의 강렬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내선수 부문에서는 김민수(SK)가 팀 동
료 최준용(SK)을 따돌리고 ‘국내 덩크왕’에 등
극했다. 김민수는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덩
크왕이 됐다.

3점슛 콘테스트에서는 전준범(현대모비스)
이 테리코 화이트(SK)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뀫팬들을 위해서라면
올스타전은 승패를 떠나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팬서비스 경기다.
올해 올스타전은 처음으로 올스타 팬투표

1, 2위를 기록한 오세근(KGC·팬투표 1위)과
이정현(KCC·팬투표 2위)이 드래프트를 통해
팀을 구성해 흥미를 높였다. 선수들은 어느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기 전 선수 소개
때 팬들과 함께 등장한 24명의 올스타들은 미
리 준비한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본 경기에
서도 선수들은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
해 노력했다.

오세근(KGC·200cm), 이종현(현대모비스
·202cm), 최준용(SK·201cm), 데이비드 사
이먼(KGC·203cm), 제임스 켈리(LG·197c
m) 등 장신선수가 포진한 오세근 매직팀은 양
동근(현대모비스·181cm), 김태술(삼성·180c
m), 김기윤(KGC·180cm), 김시래(LG·178c
m) 등 이정현 드림팀의 단신선수들이 출전하
자 위로 손을 올려 패스를 주고받는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정현 드림팀은 무릎 밑으
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응수했다.

양동근은 매치업 상대로 나선 최준용의 얼
굴에 볼을 맞춘 뒤 드리블 돌파를 해 폭소를 자
아냈다. 마지막 올스타전에 나선 김주성은 3쿼
터 김태술의 패스를 받아 앨리웁 덩크슛을 성
공시키며 화려함을 더했다.

잠실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윈드밀 덩크·비트윈더렉 덩크 팬들 탄성
김민수 데뷔 10년만에 국내 선수 덩크왕
24명 올스타 댄스·쇼맨십…최고의 선물

◀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남자프로농구 올스
타전은 디온테 버튼을 위한 무대였다. 경기 하프타임
에 진행된 덩크슛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버튼은
올스타전 MVP까지 거머쥐며 2배의 기쁨을 맛봤다.

잠실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굿바이 김주성’
원주 DB의 김주성은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레전드다. 그는 2017∼2018시즌을 끝으로 은퇴
를 선언했다. KBL은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
에서 마지막 올스타전에 나서는 김주성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1쿼터 첫 작전타임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는
순간 잠실학생체육관은 불이 꺼지면서 김주성
을 위한 영상이 상영됐다. 1분 남짓한 영상은‘G
OOD BYE 김주성’이라는 문구로 끝이 났다. 김
주성은 코트 한 가운데에 서서 팬들에게 작별 인
사를 했고 KBL 김영기 총재와 기념촬영을 했
다. 이어 올스타전에 참석한 선수, 코칭스태프
전원이 코트에 사진 촬영을 하며 추억을 남겼다.

우리선수들은 물론이고 외국인선수들까지 김
주성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올스타전 단체사진은 추후 액자로 제작되어 DB
의 정규리그 최종전(3월 13일 kt전)에 김주성에
게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다.

KBL은 이번 이벤트를 사전에 김주성에게 알
리지 않았다. 김주성은 “경기 도중에 내 영상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런 행사까지 준비해준 K
BL에게 감사한다.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며 미
소를 지었다.

올스타전에 앞서서 선수들은 경기장 밖에 마
련된 푸트트럭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팬들과 사
진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성은 “과거
에는 밖에서 행사를 하면 불평하는 선수들도 있
었다. 선수들은 잠깐 나가서 행사만 참여하지
만, 팬들은 추운 날씨에 표를 사고 이벤트를 기
다리기 위해 오랜 시간 밖에서 줄을 선다. 농구
팬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지 않는가. 조금 춥더
라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팬들을 대했으면 한다”
고 후배들에게 울림이 깊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잠실 ｜ 정지욱 기자

영상꺠선물·작별의포옹
김주성위한 ‘작전타임’

한국남자농구의 ‘살아있는 레전드’ 김주성(가운데)이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현역 마지막 프로농구 올
스타전에 참여해 동료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김주성은 올 시즌을 끝으로 정든 유니폼을 벗는다.

잠실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올스타전은 이름 그대로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별들의 잔치’다. 최근 들어서는
올스타전참가멤버를모두팬투표로결정하기때
문에선수들은출전자체를더욱뜻깊게받아들인
다. 하물며 신인이라면 그 의미는 더욱 깊을 수밖
에없다.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열린 ‘2017∼2018 정
관장프로농구올스타전’에선단한명의샛별만이
출전 영광을 안았다. 주인공은 부산 kt 허훈(23).
지난해 10월 열린 2017 KBL 국내 신인선수 드래
프트에서 1순위로 지목받은 예비 스타는 이번 별
들의 잔치에서도 동기들을 제치고 하나뿐인 영광
을안았다.

허훈은 “무엇보다 여기 서있다는 자체가 얼떨
떨하다. TV 중계로만 보던 올스타전이었는데 내
가 출전을 하게 됐다. 신기하면서도 뿌듯하다”며
활짝웃었다.사실허훈은올스타전참가뿐만이아

니라관전경험조차없다.
2011∼2012시즌 올스타전 번외경기로 열렸던

레전드 매치에 출전한 아버지 허재(53) 농구국가
대표팀감독을응원하기위해현장을찾은일이전
부다.

첫올스타전출전인만큼누구보다 바쁜이틀을
보냈다. 13일에는모교연세대를대표해3X3대학
OB최강전에나섰고,경기직후동료신인들과함
께다음날있을공연준비도했다.허훈은“조금바
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인으로서 혼자 나오지 않
았나. 형들과 좋은 추억을 쌓는다는 자세로 뛰겠
다”고신인다운면모를보였다.

아직주인공이결정되지 않은신인왕경쟁에대
해선말을아꼈다.팀동료양홍석(21)을비롯해안
영준(23·서울SK)등과경쟁을펼치는허훈은“아
직은리그에적응하는단계다.뛰면뛸수록보완해
야할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물론 “결
국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이 받지 않을까 생각한
다”며 막판까지 신인왕을 향한 끈을 놓지 않겠다
는각오도보였다. 잠실｜고봉준기자shutout@donga.com

샛별허훈, 특별했던별들의잔치첫경험

동기들 제치고 유일하게 올스타전 선발
13일 3X3 경기 이어 공연 준비 구슬땀


